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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르Tl 연대 호l익

발신:총여학생회반성폭력덖

수신: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에 오신 여러세,l

2003.2.7

L 보고 안건

- 총학생회/총여학생회/ 단대/자}제단체 보고

一 내규개정관련 (
'i짧 빼홅흘틂’,,삐, .빼
뺘: "", 평쩨 .껜빤z .I.치h. 鰥‘壺‘行
/@乙뻬,. 다럽측 진§’il 힘헒“썰'l'M빼현.떫

I 버 $

사민 엔성뿌연 활동 공유

2. 논의 안건

/

(

연성뿌연 l년간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낸세;빼 빼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
一    -  乙DI 쯔 죠 드 그

叉성폭력주간행사%  !균해.펴兇.  ㉥‘墮AA쳐/(l,
른-一~

변”쎄5~.
L4성폭력 백서 발간

프높쥘;솬흇료駒뻬닌 특빼,
•

-)l티,f지dL

헌장 할농 내규 제정

‘ ' ; 핥 匡 . 폡 : 하 絢 뻬 빼
‘새터 내규’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적용 시킬 것인가

새터 내규 교양의 필요성, 교양의 방향성덩%. .c
-긁F효토l1

. 교양 일정 잡기

사퇘 포스터 ㉿-매',''메’''
,,欠--.뺐,;상≥,協:

새로운 놀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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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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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11 연대 호I의

ysppy.cyworld.com

발신:15대총여학생회반성폭력팀

수신: 오늘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2003.2.11

1. 보고 안건

一 총학생희/총여학생회/단대 학생희/자치단체

내규개정 홍보 상황

교양 진행 상황

2. 논의 안건

- 연성뿌연 1년 활동

에 대한 첫

젊 > w ( 1 j ( 1 § 6
- 로 부 터 자

l 5 ” 빠 형 빼 빼 빼 빪
%% 뜨 윷읊시:끼沙:락:  향H씨

fIJI회/렉'. l云Tm3-4:)  l(卜뒵딪Fl    茴1-교P듭  'w견(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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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복

2시
'(빼에  4쁘그츠델-:‘

@ )
(새터 내규* 2월: 새

* 3월:

* 4월: 反

* 5월: 단

* 6월: 현

* 7월: 내

* 8월: 빈

* 9월: 빈

* 1 0월 :

* 1 1 월 :

단대 자치규약 제정

현장활동 내규 관련(제정, 시행, 교양)

내부 세미나

반성폭력 매뉴얼 발간 준비 작업

반성폭력 매뉴얼 발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고제

6역서쩨
~~0

- 새터 내규

* 교양 일정

단운위, 과/반 선배들, 조장들- 18일 이전까지

새내기 교양- 오티 기간 중

■ 욕

§

* 교양 내용/방법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신이 생각하는 성폭력,‘이럴

하는 식의 방법.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보다는 ‘자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와 같은 주제로 모둠별 모임을 진행하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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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
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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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오티 기간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새터 기간은 어떨까?)
배역 정하기. 촬영 일정 정하기.

* 자료집

단대별 새터 자료집에 첨부.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 고민 글 분담하기

* 포스터

새터 가기 전에 배포.

들어갈 내용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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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巨때 연대 획의

1. 보고 안건

(총학, 총여, 단대학생회, 자치단체)

발신:총여학생회반성폭력팀

수신: 성폭력 없는 새터 준비에 바쁘신 여러분

2003년2월21일

* 내규 교양(운위 교양, 선배들 교양, 새내기 교양)

* 내규 자료집

* 영상물

* OT당일 평가

* 총여에 신고 된 사건

/(!武베r . 빠뷜

2. 논의 안건

l(!!더 /(빼71'/82 꾕훈낡 . 쉽§'디탸으( '럽z'川婢“鮑/

/ ( l "

@▷ 흐쓰'틈했(熢틂蕭 ◎"l9 .

* 단대별 새터 장소 문제는 없는지

/(l:b빼

* 신고함 설치

4a!'  벤爾.'떻
* 포스터 부착, 수거하기

* ‘새터 내규 사업’ 분담금

* 18일 오전 응원 오티 마초맨 관련

3. 다음회의

오티 새터 평가문서 꼭 작성!

포스터 꼭 가져가세요.

- 匹 1

l성rH :

( ) 슬 h 히 / I

DI삶선 뺀 .
- 一

z7빠튈( 번7세".?

번匠I,l(,‘,'빼서  @I야7빼"-

.7세"l,인께콩~姬}<‘"

츠빤쁘一 U‘ -71伽'"!모

‘ 년 뺘 做!뽀!핥- ‘l뽀흐빼겨 o p(• n /빠뺘f-쩌
h

서



제 4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TI 연대 호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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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회, 자치단체)

- > l 빼
셈 /

교
2. 논의 안건

* r호百77m-평개

느

발신:총여학생회반성폭력팀

수신: 성폭력 없는 새터 준비에 바쁘‘훼톈여러분
-茴6而官~5훨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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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성뿌연의 입장글

세애널스는 2002년 12월호에 ‘sex in yonsei' 라는 기획 기사로 연세인의 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말 하 고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 실려 있이중 26페이지에 ‘spotlight'란에는 연대 중앙도서극

.습니다. 이 사진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성들이 성적 모멸감을 느낄 만한 글들이 적혀있습니

이 화장실 낙서가 애널스에 실리게 됨으로 해서 o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성폭력적이고

:환현든물릎놓할켕,륙헒훅쿱"회 흐
습니다.

‘ 이 화여 대 생 '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여

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성폭력인 포르노그라피를 합리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에 동
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설문과 함께 포르노그라피가 사진으
로 실려 있다리는 것은 분명한 성폭력입니다.

애널스는 학내 언론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니다프리고 이후 절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쏟 쁘

보여야 할 것입

7 빼l웨 싼씨.

( 그 多 갑 : 宦 .



쉽

문과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 평가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모반이 문대 새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문과대 동아리 협의회의 한 단위로서의 참여라는 의미

도 있으나,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소속 단위로써, 문과대 학생회와 더불어 새터 반

성폭력 내규와 관련된 사항을 각 과반 단위와 공유하며,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1 . 신고함

성폭력 사건 신고함의 설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각 학생회의 의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

니다. 또한 각 단과대 학생회가 새터롤 떠나기 전 마지막 연성뿌연 회의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

신고함에 대한 논의 즉, 신고함은 아무나 쉽게 열어볼 수 없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고, 설치 장소

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곳이 좋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유

되 었 습 니 다 .

문과대의 경우, 지난 연성뿌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출발하기 전에 신고함을 준

비하지 못하였고, 새터 장소에서 모반의 건의에 따라 신고함을 만들어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

성폭력 사건 신고함의 위치와 사용에 관한 학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붙기는 하였으나, 각

반 혹은 방마다 성폭력 사건 신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함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각 방에 새터 내규 포스터를 붙일 때, 신고함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

점으로 지적됩니다.

세$'
옳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부착 및 수거

방 배정과 함께 배포되어야 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포스터가 조금 늦게 각 과반과 방에 배포

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각 과반과 방에서 새터 내규 포스터를 부착하면서

내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전달받고 공유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모반이 각 방별 시간이 진행될 때 각 방을 돌아다녀본 결과 대부분의 과반/방에서 포스터롤 붙

여 놓았으나 내규 포스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는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포스터를 보면서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함께 새터 내

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롤 나누는 시간을 짧게라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내규 포

스터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으나 마지막 날 새터를 떠나오면서 내규 포스터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학우들의 생각을 모으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포스터가 잘 붙여졌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불꽃 5반 학우들이 있는 방 근처를 지났는

데 불꽃 5반에서는 반 내부에서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자보를 써서 붙여 놓았으며 내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선배들의 연락처를 자보에 명시하여 새내기들이 내규에 대해 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깊었다.
/.“:㉱! ,7,!;,(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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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오리엔테이션 평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1. 내규개정 홍보

-지난 1월 27일 확간수에서 반성폭력 내규가 개정되었다. 첫날 저녁 총여학생회의 간단한 발제와 공청회(질의 및
응답)를 거쳐 둘째날 저녁에 있었던 확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각 단대 학생회에서는 OT와 새터를 준비하
는 각 반의 선배들에게 내규가 개정된 사실과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
써 이후의 내규 교양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다.

-내규 개정안이 통과되고 열흘 이상이 지난 2월 7일 첫 연성뿌연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단대가 내규 개정에 대
한 홍보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각 단대의 홈페이지 개통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측면도 없잖을 것이
다. 그러나 과/반 커뮤니티에 내규 개정 사실을 알리고 개정된 내규를 올리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는 것
을 생각해 본다면 단대 학생회의 홍보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一이후 각 단대 홈페이지가 개통되면서 각 단대에서 내규 개정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단대 학생회 홈페이지
나 과/반 커뮤니티에 내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는데, 교양을 실시하기 바로 전쯤에 공지된 단대가 대부
분이었다. 교양까지는 2주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의 막판에 다다리서야 공지가 된 것을 보며 각 단대의 내규

개정 홍보와 공유 과정이 너무 나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홍보 과정 자체도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단대별 내규 교양

-연성뿌연에서의 교양에 대한 논의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히는 교양이 이루어지

는 것이 좋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성별 권력관계 위에서 일어난디는 것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 단대에서는 단운위 교양이나 과/반별 교양, 선배 교양이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내규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대의 운위 자리에서 내규에 대한 교양을 진행했던 총여학생회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교양 사실이 미리 공지되지 않은 단대가 있었다. 미리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양이 진행되다보니 단운위에 참석하기 위해 온 운위원들도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양 진행도 잘 되지

않았다. 두번째, 내용이 잘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양이 진행되다보니 단순히 커리 내용에 대한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더 깊은 이야기가 니누어지지 못했다. 세번째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니누지 못한 단대
가 많았다.

3. 자료집

-단대별 새터 자료집에 총 15페이지 정도로 첨부되었다. 총여학생회와 법대 사회대에서 자료집 글을 분담하였다.

내규 전문과 성폭력에 대한 Q&A,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이해하기, ‘스미스 씨 이야기' 등이 포함되었다.

一생과대의 경우 연성뿌연의 이름으로 제작된 내규 관련 자료가 단대 자료집 대 포함되지 못하였고 단대 자체적으

로 내규 전문을 실었다. 작년에 문대에서 전달되지 않은 새터내규 자료집이 추가로 배포되었다. 다른 단대들은 연

성뿌연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을 각 단대의 자료집 속에 포함시켰다.

4. 영상물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 성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디는 점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새내기

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성뿌연에 참여히는 분들과 각 단대 학생회와 총학의 집행부 분들, 새내기들

이 출연하였다. 촬영 과정에 대해 기본 지식도 없었던 총여학생회에서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맡아 진행하였고 OT

둘째날 아침에 CD를 배포하였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예상보다 제작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배포

과정에서 각 단대 학생회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CD를 찾아가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하였으나 제때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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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단대가 너무 많았다.

一사회대와 상대에서 영상물이 상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一그러나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영상물이 만들어지다보니 새내기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느낀다기보디는 그저 재미있는
상황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있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된디는 평가가 있었다.

-상영 이후 교양이 실시되지 않은 단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에 대한 교양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담
론을 활성화시키는 자리를 가졌음이 좋았을 것이다. 혹시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성폭력 사건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년에는 좀더 충실한 교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포스터

一말풍선과 그림 이용, 부드럽고 재미있는 분위기와 함께 내규 전문을 싣기로 하였다, 공란을 사용하여 단대별 신고

센터 및 여성주체 연락처 적을 수 있도록 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각 방에 포스터를 부착한 이후 수거해 오기
로 하였다.

一20일부터 포스터 배포가 시작되었는데 포스터를 제때 곧바로 찾아간 단과대가 매우 드물었다. 몇 번씩 전화해서

독촉(!)을 해야만 했고 먼저 연락해서 포스터를 가져가겠다고 한 단과대는 한 군데도 없었다.

물론 OT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새터를 준비하느라 각 단대의 집행부들이 워낙 바쁜 중이었을 것이

므로 포스터 배포가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번 OT 및 새터 준비 사업이 연성뿌연의 명의로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포스터 배포(이 포스터에는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라는 공동 명의가 뚜렷이 들어가 있다!!)시-이는 CD 배포시에도 마찬가지였다-총여학생

회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포스터 및 영상물 CD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단과대가 거의 없었디는 점은 우리 모두 반

성해야 할 점이 아니었나 싶다. 각 단대의 회장단들이 연성뿌연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할까? 앞으로의 연성뿌연 사업에서는 ‘총여학생회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

나 스스로를 연성뿌연의 분명한 주체로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r당빼  씔플세
-이번 OT 기간에도 여전히 예년과 비슷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학내외에서는 여전히 FM이 진행되었고, 신입생들

끼리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PUSH UP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 남녀가 섞여 있었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에게도 똑같

이 강요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옷을 벗어 길게 연결하는 게임을 하여 상의를 입지 않은 남학생들의 모습이 목

격되기도 하였다. 모 단대의 포스트 게임 中'에는 ‘섹스 여관 어쩌구' 하는 팻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어 총

여학생회 집행부가 전원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으며, 법대의 경우 마지막 날 법현 1반에서 새내기가 가해자가 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각반 주체들이 소집되었다. 또한 OT 과정을 거치며 각 단대의 여성 주체들이 소외되고 있

는-소위 ‘찍히는' 안타끼운 상황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OT 첫째날 오전에 응원단이 마초맨을 불렀다. 간호대와 생과대, 공대의 몇 반이 자리에 앉아 응원을 거부하였으

나 이과대에서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응원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중운위 자리에서 마초맨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었음에도 응원단의 마초맨 진행시 즐거이 참여하는 단대가 있었디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당시 응원단 시간에 참여했던 모든 단대가 함께 마초맨을 거부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 이후 생과대와 응

원단간에 불필요한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마초맨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여전히 마초맨이 성폭력인지 논의해보자고 제

의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왜 ‘사실인지’ 논의해야 하는가?!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마초맨에 대한 정확한 입장-마초맨을 부르

는 것은 성폭력이며 따라서 우리는 마초맨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하루빨리 필요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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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고 안건

(총학, 총여, 단대학생회, 자치단체)

부

P 쁘 쁘 - '

리뽑기 연대 회으

발신:총여학생회반성폭력팀

수신: 연성뿌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2003년3월12일

2. 논의 안건

* OT/새터 평가

아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단위들에서 준비해온 평가문서를÷ 평가문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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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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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Tl 연대회의 뵈의록

6=(.Z송흐 (
들~ 2푸

일시 : 2003년 3월 26일 pm 6:OO

참가자 : 총여 반성폭력팀, 사회대 회장 및 여성주체, 생과대 여성주체,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 e y o n d

장소 : 총여학생회실

1.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

㉯ 중운위에서 제안, 2~5개 정도의 단대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대는 운위에서 제안 이루어짐.
㉯ 사희대와 생과대 운위에서 제안.

-사희대 여성주체가 다시 발제할 예정. 31일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모임.
㉯ 자치규약의 필요성에 대한 학내 여론을 만들어내고 제정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 5월 제정 가능하게 단대마다 일정을 짜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 ; 서울대 사회대 자치규약.

2. 마초맨 관련

㉯ 마초맨을 성폭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실재함에도 응원단측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이라는 규정 자체를 거
부하면서 ‘학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없앨 수 없으며, 가사와 제목을 바꿀 수는 있다'는 입장. 그러나 가사와
제목을 바꾼다고 하여 마초맨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 마초맨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연세춘추의 하단광고나 총여학생회 잡지 'Day Dream'(이하 'Day
Dream')의 지면, 왕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기로 함.

一 응원단에게 마초맨을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자신도 마초맨을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의 뜻을
담는 서명이 되도록’

- 목표는 5천 명,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대동제 1~2주일 전까지 받도록 함.

一 다음 회의 때까지 서명지와 그 안에 들어갈 글이 나올 수 있게 준비. 사희대 여성주체 강나서영씨께서 글을
작성하시고 서명지는 총여학생회에서 준비, 포맷에 대해 다음에 좀더 이야기해보기로.
㉯ 정형화된 서명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해 보기로.
㉯ 마초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특집기사를 'Day Dream'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실을 수도 있을 것.

3. 연성뿌연 참가 단위 및 참가자 정리

㉯ 현재 계속 불참하는 단위,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단위들이 많아 고민을 공유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해나가는 데 어
려움이 많음.

㉯ 참여가 부진한 단위들에게 앞으로 계속 참여할 것인지 확인 및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 다음 회의는 4월 4일 금요일 4시.

- 자치규약 제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는 연성뿌연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